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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1차원적 사랑이다.

2.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2차원적 사랑이다.

3. 남자와 여자가 자기 집안의 혈통을 떠나 다른 혈통과 사랑하는 것은 3차원

적 사랑이다. 

4. 서로 본질이 다른 ‘하늘의 영체인 신과 인간의 육체와의 사랑’은 4차원적 

사랑이다. 이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다. 곧 영과 육의 사랑이다. 하나님

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신 영체로서 육신을 가진 상대체를 사랑하

니 4차원적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적으로 느껴지기에 육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5. 5차원적 사랑이 있다. ‘하늘의 영체인 신과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과의 사랑’이다.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랑하면, 육보다 영이 사랑을 수천 배 더 강하게 느끼니, 사랑

의 보람과 기쁨을 더 엄청나게 느낀다. /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을 통해 만들

어진 인간의 영과의 사랑과,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태어난 천사와의 사랑의 느

낌은 전혀 다르다.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과의 사랑은 마치 상대적 

사랑의 대상체인 애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태어난 천

사와의 사랑은 마치 자기 자녀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 형제는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도 생각도 형제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상대적 사랑의 대

상체로 삼을 자는 쳐다보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사랑하는 세계가 전혀 달라진

다. / 이와 같이 육신을 통해 만든 영은 신의 상대적 사랑의 존재라서 신이 대

할 때 생각만 해도 느낌이 다르고, 접하면 사랑에 만족하게 된다. 상대체 사랑

을 해야 만족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육신을 통해 

영을 창조하셨다. /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

체가 되기에 인간의 영과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차원이 높고 높다. / 육을 통



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사랑의 방법도 다양하고, 그 사랑이 태양같이 뜨겁고 

예민하다. 고로 능히 전능자의 사랑의 상대체가 된다. (인봉을 떼다. 천사는 사

랑 면에서 생각이 낮고, 형제적 사랑밖에 모른다.)

6. 과일도 돌감나무에서 연 감보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서 연 감이 

100배나 맛있다. 크기도 크고, 보기에도 좋고, 각종 영양 성분이 높다. / 물소

고기는 질기고 맛이 없다. 그러나 육우와 접붙여 육우로 낳은 소는 맛있다. / 

이와 같이 아예 하늘에서 영으로 창조된 영과의 사랑보다, 육신을 통해서 창조

된 영과의 사랑의 차원이 더 높다. 육신을 통해서 창조된 영은 하나님의 상대

적인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에 만족하며 살게 된다.

7.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으면, 사랑해도 사랑의 상대로부터 

오는 느낌을 수백 가지로 느끼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지체와 구조가 

다르기에 더욱 더 사랑을 느끼게 된다. / 이와 같이 육신을 통해 창조된 영은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조상으로도, 존재상으로도, 차원상으로도 다르다. 

고로 상대적 존재로서 천상배필이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 육을 통

해 창조된 인간의 영은 마치 남자 앞에 여자 지체와 구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양과 형상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8. 육신을 통해 인간의 영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삼았다.

9. 반지와 반지는 ‘상대적인 짝’이 아니다.

10. 동성연애자는 반지와 반지끼리 상대적 짝이라고 하며 사는 것과 같다. 이

는 비원리적 사랑이다. 서로 짝이 아니다. 둘은 같은 질이라서 상대적 짝이 되

지 못한다.

11. 시계와 반지는 구조가 달라서 한 짝이 된다. 시계와 반지는 한 쌍이고 한 

커플이다. 이는 남자와 여자 같다.



12. 전능하신 신과 인간은 상대적이라서 시계와 반지처럼 한 쌍이며 심정일체 

한 짝이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며 인간은 육이라서 한 쌍이다. 둘째, 하나님은 

영이며 인간의 영은 육에서 창조된 영이라서 한 쌍이며 상대적 짝이 된다.

13. 나무와 과일은 구조가 다르지만 같은 액이 통하니 상대적 짝이다.

14. 성자의 분체를 자기 머리로 삼고 살아라.

15. 분체와 일체 되는 것이 본체와 일체 되는 것보다 쉽고, 분체와 일체 된 자

와 일체 되는 것이 분체와 일체 되는 것보다 쉽다. 분체와 일체 되면 본체와 

일체 된 자이며, 분체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되면 분체와 일체 된 자다. 

16. 성자 본체와 직접 하나 되기보다 그 분체와 하나 되기가 더 쉽다. 성자 분

체를 통해서 성자 본체와 일체 된다. / 땅의 사명자의 육의 본체와 하나 되려

면 어렵다. 그 사명자의 분체와 하나 되어야 지상의 본체와 하나 되기가 쉽다.

17. 본체는 항상 높다. 그러니 항상 보낸 자, 곧 분체와 일체 되어라. 그를 통

해 본체와 하나 되기 쉽다. 보다 아벨을 통해 연결되어야 쉽다. 


